
- 1 -
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9월 6일(수)
총 4매

담당
부서

제물포르네상스
개발과 담당자

∙원도심지원담당 이 동 미 ☎458-7331
∙담당자 이 신 애 ☎458-7332

(1883개항살롱)766-9030~1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883개항살롱, 시민참여 프로그램 <시즌 1> 개막
 - 첫 번째 프로그램, 수묵화 배우기 「개항장을 회상하다」 진행 -

- 개항장의 과거 모습 수묵화에 담아내며 개항장의 의미 되새겨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2개년에 

걸쳐 1883개항살롱(개항장&내항 현장지원센터)에서 개항장과 내항의 

과거, 현재, 미래를 잇는 시즌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

혔다.

프로그램은 각각 개항장과 내항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테마로 한 3개

의 문화예술 체험으로 기획됐다. 

<시즌1>‘개항장을 회상하다’(2023년 하반기, 수묵화), <시즌2> ‘찰

칵! 스케치’(2024년 상반기, 어반스케치), <시즌3> ‘인천 내항 상상

플러스’(2024년 하반기, 수채화)이며, 시민들에게 창작의 기쁨과 문

화예술 향유의 가치를 선사할 예정이다.

첫 번째 프로그램인 ‘개항장을 회상하다’가 9월 7일부터 그 포문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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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다. 이번 과정은 수묵화 배우기로, 참여자들은 개항장의 과거 모습

을 수묵화에 담아내며 개항장의 역사적, 시대적, 공간적 의미를 되새

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.

참여자들이 그려낼 과거 모습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상시로 전시 중

인 개항장과 내항의 과거 사진 유물을 바탕으로 하며, 10주간 배우며 

완성한 수묵화 작품으로 ‘개항장을 회상하다’ 전시회도 일주일간 

개최된다.

프로그램을 맡게 될 서권수 한국화가는 인천의 중·고등학교에서 35

년간 미술을 교육했으며, 교장, 장학사를 역임하는 등 미술교육의 일

선에서 활동했다. 현재 한국미술협회 및 인천미술협회 회원으로 개인

전, 국제전 등 다수 출품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. 서권수 화가는 교

육의 경험을 바탕으로, 초심자도 멋진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참여자

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.

프로그램 모집인원은 15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. 신청방법은 전화

예약(032-766-9030,1) 및 1883개항살롱 현장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

며, 강의료는 무료다.

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“1883개항살롱 시즌제 프로그램은 

단발성 행사가 아닌 2개년도에 걸친 기획 프로그램으로, 문화예술과 

지역적, 장소적 의미를 결합한 이색 프로그램”이라며 “과거 옛 제

물포의 영광을 되새기고, 현재의 개항장 모습을 생생하게 마주하며 

내항의 미래를 꿈꿔보는 시간들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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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사항은 1883개항살롱에서 운영중인 인스타그램

(@1883gaehangsalon)과 페이스북 등의 누리소통망(SNS)에서 확인할 수 

있다.

 <붙임> ‘개항장을 회상하다’ 프로그램 홍보 카드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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